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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2016. 1. 3(일)

작 성
·

문 의

해양교통정책과장 송기진
(Tel. 044-200-2239)

1.3일(일) 15시 (행사종료) 이후 사용

 “무역 1조달러 재달성을 위해 수출에 정책역량 집중할 것” 

- 황교안 총리의「새해 첫 정책 행보는 수출 현장」, 인천신항서 근로자 격려

- “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회복하고 경제 살릴 것, 함께 힘 모으자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.3일(일) 연휴에도 쉼 없이 화물 컨테이너 선적

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신항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.

ㅇ 작년 한해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

활력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수출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에서

새해 첫 정책 행보로 ‘수출현장’을 찾게 된 것이다.

□ 황 총리는 특히,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달성된

무역 1조 달러 성과*를 올해 다시 이루자는 취지에서 인천신항

수출부두를 방문하였으며,

* 2011년～2014년까지 4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나, 2015년에는
11월 기준 8,860억 달러로 1조 달러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
ㅇ 이날 수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“정부는 무역 1조달러 재달성*을

위해 수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※ 윤학배 해수부차관, 박일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, 박광열 인천해양청장, 유창근

인천항만공사장, 이도희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대표,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

차장, 심오택 총리비서실장 등 참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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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황 총리는 인천신항의 개발현황과 수출입화물 운영현황을 보고

받은 뒤 무인자동화시스템과 원격제어실을 점검한 후,

ㅇ 직접 부두로 이동하여 연휴 기간에도 수출화물 선적작업에 종사하고

있는 항만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.

□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“지난해 우리 수출이 세계교역 부진, 중국

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”면서,

ㅇ “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회복이

무엇보다 중요한 과제“라고 강조하고,

ㅇ “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

유망품목을 육성하는 등 수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

무역 1조달러를 다시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’16년 수출은 전년대비 2.3% 증가한 5,440억 달러, 수입은 전년대비 4.8%

증가한 4,610억 달러로 830억 달러 무역흑자 전망(무역협회, ’15.12.18)

□ 황 총리는 이어, “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, 민생안정을

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,

ㅇ “우리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, 지난해 발효된

한 -중 FTA, 한-베트남 FTA 등을 우리경제 활성화의 계기로

활용해 나갈 것” 당부하였다.

□ 특히 황 총리는 인천신항은 개장(’15.6월) 이후 물동량*이 꾸준히

늘고 있어 한국 경제와 수출 도약의 전지기지라고 평가하면서

* 개장 후 월평균 전월대비 6.4% 물동량 증가 : ’15년 6월 34만 TEU → 7월

36만 TEU → 8월 40만 TEU →9월 40만 TEU→10월 46만 TEU →11월 47만 TE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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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“대형선박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된 인천신항은 우리 경제에도

매우 중요한 항만시설”이라고 강조하고,

* 기존 인천항에 입항 가능한 선박은 최대 6만톤급(5,500 TEU)에 불과했으나,
인천신항 개장에 따라 최대 12만톤급(1만 1,000 TEU)까지 입항 가능

ㅇ “인천신항이 높은 생산성 등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고부가

가치 항만서비스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

노력해 달라”고 주문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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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

□ 사업 개요

ㅇ 사업목표 : 인천항을 대중국 무역 등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개발

ㅇ 사업기간/사업비 : ’05년～’20년/3조 6,134억원

ㅇ 사업규모

- (정부) 호안(15.9km), 진입도로(6.8km), 관리부두 1식, 부지조성 및 준설 등

- (민자) 안벽 12선석(‘컨’ 4천×2, 3천×2, 2천×8), 호안 150m, 부지조성및준설등

□ 단계별 개발계획

구 분 전체(‘05～’30) 1단계(‘05～’20) 장래(‘21～’30)

계

사업비(억원) 56,912 36,134 20,778

사업량(선석) 29 12 17

효과 ‘컨’ 534만TEU, 잡화 262만톤 236만TEU 298만TEU, 262만톤

정
부

사업비(억원) 16,677 15,427 1,250

사업량

호안 : 15,903m 15,903m -

진입도로 : 6,82km 6.82km -

관리부두 : 710m 410m 300m

배후단지 : 155만㎡ 53만㎡ 102만㎡

민
자

사업비(억원) 40,235 20,707 19,528

사업량

‘컨’부두 : 7.65km(25선석) 3,300m(12선석) 4,350m(13선석)

잡화부두 : 910m(4선석) - 910m(4선석)

배후단지 : 464만㎡ 159만㎡ 305만㎡

《 인천신항 개발 조감도 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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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인천신항 Ⅰ-1단계 컨테이너부두 현황

□ 사업개요

구 분 A터미널 B터미널 비 고

시설규모
3천TEU 1선석
2천TEU 2선석

3천TEU 1선석
2천TEU 2선석

하역능력
120만TEU

사업내용
안벽 800m, CY 48만㎡
하역장비 및 운영건물 1식

안벽 800m, CY 48만㎡
하역장비 및 운영건물 1식

'컨'장치능력 7,644TGS 7,492TGS

하역
장비
배치
계획

RMQC 7 7 22열

ARMGC 28 24
5단9열
(원격)

Y/T 41 47

Y/C 63 89

R/S 3 3

공사기간 '09. 4 ∼ '17. 10 '09. 4 ∼ '16. 12

운 영 사 한진 인천컨테이너터미널(주)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(주)

□ 전경사진



- 6 -

참고 3  ｢2016년 경제정책방향｣ 上 수출촉진방안

□ 수출금융 확대 등 수출지원을 量․質的으로 업그레이드

ㅇ 수은․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(251→271조원)

하고, 전대금융* 확충(20억불) 등 新시장․유망업종 지원 강화

*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 은행에 돈을 빌려준 뒤 그 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하

는 현지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는 제도

ㅇ 수은․무보․KOTRA 등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新시장․유망

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one-stop 지원체계 구축

□ 글로벌 수요 급증 유망품목을 新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

ㅇ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화장품, 식료품, 유아용품,

생활용품, 패션․의류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 추진

ㅇ 디스플레이, 반도체 장비, 2차전지 원재료 등 신성장산업

장비․부품의 수입관련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

ㅇ 주력산업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

□ 한-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강화

ㅇ 한-중 FTA 활용도 강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(무협)를 확대 개

편하여 판로개척,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종합 지원

- 한․중 FTA 발효 초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증지원* 강화

* ’15.8월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(세관장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) 가

(假)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, 발효후 정식인증으로 신속 전환

ㅇ 우량기업 M&A 및 현지 생산기지․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

시장 진출프로그램* 마련(4조원) 등 對중국 진출지원 확대

* 캐피털콜(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)로 운영(무역협회)


